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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목포의낭만 찰칵

두려움걱정 떨치고 찰칵

낙천적이다 너무낙천적이어서대책조차없을정도다 심

각한상황에서도걱정이없어주위사람들이걱정을하게만

드는청년 목포의낭만그래퍼를소개한다

낭만그래퍼김민수(30) 씨는글을쓰고 사진을찍고 영상

을 편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서울 언론사에서 여행

기자생활을하다가 1년전목포로내려와서활동하고있다

내가재미있게즐길수있는삶을살고싶어요 뭘하든지

즐길수있는삶이요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김민수 씨는 왜 카메라에

빠지게 됐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보고 너

무 멋있어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중고등학생 때 일회용

카메라를가지고찍어보다사진을좋아하게됐다 하지만처

음부터 잘 찍었던 건 아니었다 첫 인화된 사진을 봤을 때는

실망도 많이 했다 내가 본대로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몇 장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몇장에만족을하고또카메라를사러가곤했다

풍경을보고이런사진을찍으면좋겠다는생각에원하는

구도와상황이나올때까지기다려서찍었을때너무좋았습

니다 내가이상황을완벽하게컨트롤했다는생각이들었거

든요

이렇게 컨트롤을좋아하는 김민수 씨는정말 멋있는 풍경

을봤을때는카메라를내려놓고눈으로바라보는시간에집

중을한다 그렇게한참뒤에카메라로바라보고사진을찍지

만안찍을때도있다고한다 참으로대책없는청년이다 하

지만 그래서 더더욱 낭만그래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듯하

다

김민수 씨는 내 고장의 낭만을

담고 싶어서 작년에 목포에 내려

왔다 즐길수있는삶을원했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으

로일을하고있다 좋아하는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일

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들기도

하다 역시경제적인부분이다 일

당으로 친다면 아르바이트보다

많이 받지만 고정적인 수익이 없으니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한 달에 10만 원을 벌었던 적도 있

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진과 영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대해서평가를낮게하는거예요

사진과 영상은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하고 열둘까지 작업을 더해야

사진과 영상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찍는 시간만 생각하고

뚝딱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지방에서는 상대

적으로더욱심하다

힘들고 지치기도 한 상황이지만 카메라를 놓을 생각은 없

다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래서 10만원을 벌었던 달에는

사비를털어서카페에서사진전을열기도했다 그렇게총두

번의사진전을열었다

주위사람들이걱정을했지만스스로는걱정없이더욱낙

천적으로재미있게즐길수있는삶을선택한것이다

낭만그래퍼라는이름으로오늘도지방에서자신의자리를

꿋꿋하게지켜나가는김민수씨 그는DSLR을사고얼마뒤

내일로 라는상품의기차여행을했다 그때사람이너무많

아통로에앉아있었는데반대편에여행온외국인을찍은사

진을가장좋아한다고한다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에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

는모습이아주멋있어보이고꿈꿔왔던삶이었다고

누군가는대책없다고할지모르겠지만 진정자신의삶을

즐기고낭만을즐기는이청년이사람가득한기차에앉아카

메라 하나들고누구보다자유롭게창밖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기를바라본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서울서언론사여행기자하다 1년 전목포로내려와

글쓰고사진찍고영상편집가치 몰라볼때아쉽지만

한달 10만원 벌더라도내가원하면서즐기는삶살것

김민수씨의두번째전시회새벽부터밤의시간차이주인공시선의방향을주제로한사진전

가장기억에남는사진

한참을기다려원하는구도에서찍은사진

청년 청년을말하다

<15>낭만그래퍼김민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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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청년기자

6_30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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